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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(눅1:46-55)
마그니피카트(magnificat), 찬가; 흔히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운다.

영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.

그러나 52-53절까지는 공산당 선언처럼 들린다.

사실 성경 곳곳에는 공산당들이 좋아할만한 구절들이 숨어있다. 그

러나 이 말씀은 공산당의 이념을 찬성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

이유가 그 문맥에 숨겨져 있다. 이 말씀은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오

히려 지극히 기독교적인 말씀이다.

52절;권세있는 자와 비천한 자/권세자-그 위에서 내리치심, 비천한 



자-높이심

53절;가난한 자와 부자/가난한 자-좋은 것으로 배불리심, 부자-빈손

으로 돌아가게 하심.

교회는 어떤 곳인가? 비천한 자가 높임을 받는 곳. 가난한 자는 배

부르게 먹는 곳, 부자는 공수로 돌아가는 곳. 

-그러면 높임받은 비천한 자는 곧이어 권세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

닌가?

-부자가 공수로 돌아갔으니 그는 곧이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

닌가?(로테이션?)

-대를 이어 부자/가난한 자가 있고

-부자/가난한 자였다가 가난하게 된자/부자된 자가 있다.

-대체적으로 점점 부요해지는 것이 일반적.

-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경건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.

-가난했지만 부자가 되는 요인은?

-부자가 대를 이어 부요함을 유지하는 요인은?

-모두 그 핵심에 경건이 자리하고 있다. 경건을 가르치지 않는 부

자, 경건을 배우지 않는 부자의 자녀는 곧 가난해진다.

결국 권세있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위에서 내리침을 당한다.

비천한 자 중에 어떤 사람은 높임을 받는다.

가난한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. (그러

나 1/3끼니)

부자 중에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간다.

52절은 상벌에 관한 말씀

53절은 공평에 관한 말씀

51절 말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심. 즉 부자든, 가난한 

자든, 권세자든 비천한 자든,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심.

-생각이 교만한 자? 

>아직 아닌데, 척하는 자. 아직 부자 아닌데 부자인 척, (부자든 가



난하든 진짜 멋과 맛을 알고 누리고, 합리적인 가격을 매길 줄 아는 

자가 겸손한 자) 비아냥거리듯 소비하는 자는 졸부. 가격으로 자신의 

자존심을 삼는 자.

>가진 것이라고는 젊음 밖에 없으면서 세상 누구보다 자존심은 쎈 

자. (재능과 가능성만 있고, 숱한 스타는 인정하지 않는자. 밤 하늘의 

뭇 별)

>권세를 앙갚음의 기회로 삼는 자. 권세를 제 기분을 위해 사용하는 

자. 권세를 자기편을 위해 사용하는 자. 이들은 양아치 깡패근성이 

있는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다. 권세를 정죄용으로, 비판용으로 삼는 

자. 

>비천하면서 권세자들을 욕하는 자. 부자를 비판하는 것을 유식한 

것으로 삼는자.

-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흩으신다. 즉, 주목의 대상에서 제외하신다. 

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
-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때 그의 팔에 힘을 보이셨다.

-즉 뜻의 강함을 의미한다.

그러면 복음의 대상,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누구인가?

-아브라함의 자녀. 믿음의 자녀.(55)

-하나님께서 불쌍히(동정, 공감하는) 여기시는 자(54, 50) 가난하지

만 겸손한 자, 부요하지만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느라 빈손으로 집

에 돌아가는 자,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만 정의를 위해서 올바

른 결정을 내리는 자. (민식이법의 피해. 링컨. 국가부도의 날.) 하나

님의 마음을 아는 자.

*마리아의 기쁨이 이런 주옥같은 시를 만들어 냈는데, 그 원인이 무

엇인가? 그것은 아기 예수를 자신이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(수태고

지), 엘리사벳으로부터 확신으로 깨닫게 된 이후의 일이다.

-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마리아



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.

-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,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

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, 가난하고 비천해도 담대하게 경건생활을 하

게 된다. 


